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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요즘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공부할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에 이런 현상이 더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고등학생은 공부해야 할 양도 많고, 진로와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습 의욕이 떨

어지면 성적 부진, 학습 포기, 진로 선택 실패 같은 여러 문제

가 생길 수 있다. 이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된 

경기교육종단연구 자료의 고등학생 4,744명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들이 학생들의 학습무동기(공부할 의욕이 없는 상태) 변화

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통계자료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 평균은 감소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습무동기가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학습자로서의 

자기를 잘 이해할수록 학습무동기 평균은 낮았다. 자신의 능력

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고정신념을 가진 학생일수록 학

습무동기 평균은 높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습무동기는 

덜 증가하였다.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의 열의 및 사

기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습무동기 평균은 낮았다. 수학교사의 

수업능력이 좋을수록 학생의 학습무동기 평균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습무동기는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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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교육 현장에서 학습동기가 없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 시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배워야 

하는 학업량이 많고 진로 준비와 탐색 등 수행해야 할 과업이 많은 고등학생 시기에 학습동기가 약화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학업 

부진, 학습 포기, 진로･진학 실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

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자기이해, 고정신념과 교사 관련 요인이 학습무동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수집한 ‘경기교육종단연구’ 초등학교 패널 7차(2018)부터 9차(2020) 자료를 활

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7차(2018), 2학년에 해당하는 8차, 3학년에 해당하는 9차(2020)에 모두 응답

한 고등학생 4,744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무조건 잠재성장

모형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을 활용

하여 자아존중감, 자기이해, 고정신념과 교사 관련 요인이 학습무동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 초기치는 낮은 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습무동기 증가율은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 초기치는 낮았다. 고정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 초기치는 높은 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습무동기 증가율은 

낮았다. 교사 관련 요인들 중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의 열의 및 사기가 높을수록 학습무동기 초기치가 낮았다. 수학과목 

교사의 수업능력이 좋을수록 학습무동기 초기치가 낮은 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가율은 높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습무동기, 고등학생, 자아존중감, 자기이해, 고정신념, 교사



한국청소년연구 제37권 제1호

- 6 -

Ⅰ. 서  론

학습에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끈기를 발휘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동의 원동력이 바로 학습동기이다

(Bandura, 1986). 학습동기는 단순히 학습 행동을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학습

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며, 가치 있는 학습활동을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힘이 된다(Deci & Ryan, 2002). Deci와 Ryan(2002)은 학습자의 자기결정

성 정도에 따라 동기 유형을 학습 의지가 전혀 없는 무동기(amotivation), 외부의 벌이나 

보상에 의해 학습하는 외적 동기(external motivation), 비판을 피하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학습하는 부과된 동기(introjected motivation), 자신이 설정한 목표나 개인적인 중요성 때

문에 과제를 수행하는 확인된 동기(identified motivation), 학습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였다. 

이 중 무동기는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학습에 대한 내적･외적 동기가 모두 결여

된 상태를 의미한다(이은주, 2015). 무동기 상태의 학생은 학업 수행과 노력을 지속함에 있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가치 부여를 하지 못하며 행동하려는 의지가 

결핍되어 있다(Ratelle et al., 2007). 학습무동기는 학습자가 수업에서 느끼는 무료함, 학업에 

대한 반감, 주의집중의 어려움, 낮은 학업성취도, 학업 포기 및 중도 탈락 등의 학업 부적응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성수, 윤미선, 2012; Cheon & Reeve, 2015).

국내 교육 현장에서 학습동기의 전반적인 저하와 함께 무동기 상태의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권다영, 2023; 이은주, 2015).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한국 

사회의 학력 중심 문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는 학생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습동기를 저하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봉미미 외, 2008).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습동기 변화를 분석

한 연구들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자의 내적 동기는 감소하고 무동기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김아영, 2002; 이은주, 2015).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기에 학습과제의 양과 난이도, 학업에 대한 부담

이 더욱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학업 부담과 소진 현상이 극도로 높아지는 고등학교 시기의 

학습무동기 변화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교육적 함의가 클 수 

있다. 배워야 하는 학업량이 많고 진로 준비와 탐색 등 수행해야 할 과업이 많은 고등학생 

시기에 학습동기가 약화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학업 부진, 학습 포기, 진로･진학 실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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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자들은 청소년의 학습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습자의 내적 특성, 가정 

요인, 학교 및 사회적 요인 등 다방면에서 탐색하여 왔다(김아영, 2002; 권예지, 이은주, 

2019; 홍국진, 이은주, 2018). 하지만 기존의 학습무동기 연구들은 주로 연령층이 낮은 청소년, 

즉,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김혜온 외, 2018; 권예지, 이은주, 

2019; 유계환, 최연, 2020), 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무동기 변화 및 결정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어 학습동기가 진로 준비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학업량이 많고 학업의 난이도도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높은 학업 부담, 스트레스, 좌절감을 경험하고 이것이 학습무동기나 학업 포기

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이은주, 2024).  

고등학생 시기에는 자기 이해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교사 관련 요인이 학습무동기

에 있어서 특히 중요할 수 있다. 고등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이 급격히 형성되는 후기 청소년

기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와 같은 자기 탐색

이 활발히 이루어진다(Erikson, 1968). 이 시기에는 성적, 입시, 또래 비교 등을 통해 자기평

가가 외부 기준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이 형성

되지 못하면 학습에 있어서 쉽게 위축되고 학습을 포기할 수 있다(Schunk & Pajares, 

2001). 가령,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가 부족하면 학업 실패를 단순한 

능력 부족으로 귀인하여 “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Dweck, 2000). 반면에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신뢰할 때, 학습에서의 실패를 일시적인 

과정으로 해석하며 향후 발전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고등학생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은 학습을 계속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적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1985)에 따르면, 학습무동기는 유능성(competence), 자

율성(autonomy),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시기는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학생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학습 난이도가 높아져 학생의 유능감이 약화되기 쉬워 학습무동기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학습적･정서적으로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무동기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교사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수업을 제공하면, 학생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홍국진, 이은주, 2018). 또한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고 공감적으로 대하면, 학생은 관계성 욕구를 충족하게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열정을 보이면, 이러한 에너지가 학생에게 정서적으로 전달되고, 

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이희숙, 정제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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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습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과 같은 

일부 자기 관련 개념만 다루는 경향이 있다(권다영, 2023; 권예지, 이은주, 2019; 유계환, 

최연, 2020). 하지만 학업과 진로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고등학교 시기에 학습이나 진로

와 관련된 자기 이해도 학습동기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권다영, 2023; 부지원, 2004). 

더 나아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의 성장에 대한 신념, 즉,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

기 쉬운 고등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게 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백서영 외, 

2020).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특성은 기존 연구보다 확장된 

개념들을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는 학습무동기 

결정요인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 정도만 다루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에서 학업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수업능력이나 열정과 같은 특성이 

좀 더 다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김주영 외, 2017; 권다영, 2023; 이은주, 2024).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자아존중감, 학습자로

서의 자기 이해,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 고정신념과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열의 및 사기, 

교사의 수업능력과 같은 교사 관련 요인들이 학습무동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학습자로서의 자기 이해,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 고정신념은 

학습무동기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교사 관련 요인은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학습무동기의 종단적 변화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학업을 수행하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이상

적인 상태로, 단순히 학습목표 달성이나 학교적응뿐만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은주, 2024).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내적 동기와 자율적 동기, 학업에 대한 흥미나 효능감은 

점차 감소하고, 학업소진, 학습무기력, 무동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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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은주, 2019; 김아영, 2008). 다수의 종단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관련 부정적 정서와 태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장희선(2021)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은경과 곽현(2017)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습무동기가 지

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박윤아 외(202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무동기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혜미와 김유미(2022)는 중1에서 중3까지 학업무

기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자영(201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

등학교 3학년까지 학업소진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업에 대한 열의는 같은 기간 동안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내적 동기와 자율적 동기는 감소하고, 학업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나 무동기･무기력･소진 수준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중 

학교급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 시기에 학생들의 무동기가 가장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고등학교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고등학

생의 학습무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자아존중감, 학습자로서의 자기 이해,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 고

정신념과 학습무동기 

 

청소년기는 자기 관련 개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등과 같은 자기 자신의 존재, 관심, 능력, 

역할, 미래상에 대해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을 찾아간다(Erikson, 1968). 자기 관련 

개념들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어 온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가치 판단이나 감정으로,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습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유계환, 최연, 2020). 자아존중감은 과업 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성이 높은 내적 동기와는 정적으로, 자기결정성이 낮은 외적 동기나 무동기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araday, 2018).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계환, 

최연, 2020).  

Merlin과 Soubramanian(2024)은 자기이해가 자신의 내적 상태를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

켜 학생들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진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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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Liu et al.(2024)은 자기이해가 정서적 몰입(emotional 

engagement) 및 심리적 자본(psychological capital)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 두 

요인이 지속적인 학업 동기(academic motivation) 유지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적 

자기이해가 높을수록 학업 소진(academic burnout)이 낮아지고 학업 성취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Mehneh et al., 2025; Purwanti et al., 2022). 이러한 결과들은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가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자로서의 자기 이해(academic 

self awareness)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능력과 학습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신

이 학업에서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학업에서 자신의 목표, 학업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 등을 자각하는 것을 말한다(Purwanti et al., 2022). 이러한 자기 이해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과 전략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학습 결과에 대한 통제감을 갖게 한다. 학습자

로서 자기를 잘 이해하는 학생은 학습 활동이나 결과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여 조절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Liu et 

al., 2024; Purwanti et al., 2022). 

한편, 진로 발달은 자신과 사회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의 역할을 탐색하고 

계획하며, 이를 수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진로에 대한 의식을 확장하고 

자아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권다영, 2023). 진로 발달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 가치, 적성, 

능력을 파악하는 것, 즉,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는 학습에 대한 목적의식을 부여하며, 학습동기

를 촉진시킬 수 있다(권다영, 2023; Super, 1990). 진로에 대한 태도, 자기이해, 준비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진로성숙도와 학습동기를 분석한 황매향과 임은미(2004)의 연구에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중고등학생들의 무동기는 감소하는 반면, 자율적 학습동기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영란(2012)의 연구에서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는 

자율적 학습 동기와는 양의 상관을 보인 반면, 학습무동기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비인지적 능력이 인지적 능력 못지 않게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면서 비인지적 능력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신념인 마인드

셋(mindset)이 주목받고 있다(백서영 외, 2020; Heckman & Rubinstein, 2001). 마인드셋

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자신이 지닌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Dweck, 2000). 성장신념(growth mindset)은 개인의 능력이

나 성취는 타고난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노력, 학습, 경험을 통해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인데,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실패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이를 극복

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백서영 외, 2020). 반면에 고정신념(fixed 

mindset)은 개인의 능력은 타고난 특성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노력이나 경험을 통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는 신념으로,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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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도전적인 과제나 비판적 피드백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사건에 대한 귀인 방식이 마인드셋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학생이 가진 마인드셋, 즉, 

성장신념이나 고정신념에 따라 학습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Rhew et al.(2018)의 연구에서 읽기 학습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성장신념 향상 프로그램

을 시행하였을 때, 학습 동기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변수 간 관계의 경로를 분석 연구에서 학업 능력에 대한 성장신념은 숙달 

목표(배우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고 능력 향상과 이해의 깊이를 추구하는 목표)와 노력 

귀인(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학업적 

좌절 상황에서 동기 상실(demotivation)을 완화시키고 더 나은 학업 성취로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itomo, 2015). 반면에 터키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

자의 고정신념이 높을수록 학문적 탄력성(academic buoyancy: 학업상의 어려움을 극복하

고 회복하는 능력)과 학업 성공(academic success)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una et 

al., 2024). 또한 네덜란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정신념 프로파일을 가진 학생

들은 성장신념 프로파일을 가진 학생들보다 낮은 내적 동기를 나타냈다(Altikulaç et al., 

2024). 이러한 결과들은 성장신념은 학습무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고정신념은 학습무동기

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교사 관련 요인과 학습무동기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의 성장이며, 학교를 통한 학생의 성장에서 교사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김남희, 김종백, 2011). 교사와 학생 간의 건전한 상호작용은 학생

이 외부로부터 받는 심리적 압력을 완충해 줄 수 있다(이희숙, 정재영, 2011). 특히 또래 

관계, 학업 성적, 학교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에게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공감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탄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김남희, 

김종백, 2011).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들은 내적･자율적 동기가 높고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김종백, 2011; 김주영, 김아영, 2014). 

한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교사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 특성이 

강조되어 왔다(김주영 외, 2017; 이희숙, 정제영, 2011). 교사의 특성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교사의 교직 경력, 최종 학력, 교사 효능감, 사기와 열의, 

비지시적이고 진보적인 수업 방식과 수업 준비 정도 등이 높을수록 학생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차정은, 2003; 이희숙, 정제영, 2011). 학업성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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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 교사의 교수-학습 변인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곽수란, 2012; 김주영 외, 2017).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학교에

서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 수업에서 많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학생의 

수업 태도, 동기, 성취도에 있어서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교사 특성과 학생의 학습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수업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학생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피드백 제공이 활발할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곽수란, 2012; 노현종, 손원숙, 2015; 이희숙, 정제영, 2011). 이러한 

교사 특성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업태도나 자기조절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외, 2017; 노현종, 손원숙, 2015). 

교사의 수업능력은 모든 교과에서 중요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기초 교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 교과는 대부분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며, 대학입시

와 같은 평가 체제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어는 사고력과 언어 이해의 

기반을 형성하고, 영어는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학습역량의 핵심이 되며, 수학은 논리적･분

석적 사고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과목으로, 이 세 과목의 성취 수준은 학생의 학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장지윤 외, 2018). 따라서 교사가 해당 과목의 개념적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

고, 학생 수준에 맞는 설명과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습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할 때, 학생들은 

학습의 어려움에서 오는 무력감과 무동기 상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교육종단연구’ 초등학교 패널 7차(2018)에서 9차

(2020)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기교육종단연구’ 초등학교 패널은 2012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021년까지 매년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본은 경기도 

내 시군을 비례적으로 층화한 뒤, 층화군집표집 방식을 통해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2개 학급의 학생들을 표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이 고등학교 1학년

에 해당하는 7차(2018), 2학년에 해당하는 8차, 3학년에 해당하는 9차(2020) 자료를 활용하

였으며, 7차~9차에 모두 응답한 고등학생 4,7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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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학습무동기는 “나는 나 자신이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공부

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솔직히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다”의 4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이창현, 

이은주, 2018). 학습무동기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차(2018) 자료 .898, 8차

(2019) 자료 .892, 9차(2020) 자료 .8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들을 평균한 

값을 학습무동기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무동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들은 7차(2018) 자료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내적 특성 관련 독립변수들은 

자아존중감,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고정신념으로 구성하였다. 자아

존중감은 표 1에 제시된 7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69이다.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변수는 표 1에 제시된 5문항으로 측정하였고, 학습자로서

의 자기이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78이다.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변수는 표 1에 

제시된 4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77이

다. 고정신념은 표 1에 제시된 3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고정신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72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문항들을 평균한 값을 자아존중감,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고정신념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고정신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교사 관련 요인은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사기 및 열의, 국어･영어･수학 각 과목에 

대한 교사의 수업능력으로 구성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표 1에 제시된 6문항으로 측정되었

고,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0.926이다. 교사의 사기 및 열의 변수는 표 1에 제시된 

3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67이다. 교사의 수업능력은 국어, 

영어, 수학 각 과목에 대하여 표 1에 제시된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교사의 수업능력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국어 .923, 영어 .916, 수학 .91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문항

들을 평균한 값을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사기 및 열의, 국어･영어･수학 각 과목에 대한 교사



한국청소년연구 제37권 제1호

- 14 -

의 수업능력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사기 및 열의, 국어･
영어･수학 각 과목에 대한 교사의 수업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변수 측정문항 응답범주

자아

존중감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도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나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역코딩)

학습자

로서의 

자기이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 

내 공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해야 할지 알고 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을 존경한다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고정신념

능력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시간이 지나도 나의 능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노력을 해도 나의 능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교사와의 

관계

선생님들은 나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한다 

선생님들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선생님들을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교사의 

사기 및 

열의

선생님들은 사기(의욕)가 높다 

선생님들은 열의를 갖고 근무하신다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 

교사의 

수업능력

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표 1

독립변수의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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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학습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가구소득,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곽수란, 2012; 권예지, 이은주, 2019).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는 자녀의 학습에 대하여 외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이해･
설득･공감의 과정을 통해 자녀가 학습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김

다인, 안도희, 2019). 이는 학습무동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의 이유 부재’와 

‘무력감’을 완화시키며, 자율적 학습동기의 내면화를 촉진할 수 있다(권예지, 이은주,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여러가지 양육태도 중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가 학습무동기와 

특히 더 많이 연관될 수 있다고 보아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성별은 ‘여성=0’, ‘남성=1’로 코딩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월 가구소득으로서 ‘99만원 이하

=1’부터 ‘1,000만원 이상=11’로 코딩하였다.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는 “부모님은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부모님은 화내는 이유

를 잘 설명해 주신다”, “부모님이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신

다“의 5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78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들을 평균한 값을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

도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였으며, 분

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Amos23이다. 먼저 무조건적(unconditional) 잠재성장모

형을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변화궤적을 분석하였다. 무변화모형(unchaged 

model)과 선형모형(linear model)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7차(2018) 조사에서 측정된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조건적(conditional)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 CFI, TLI, NFI를 사용하였는데, CFI, 

TLI, NFI가 0.9 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우종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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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조건적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분석에 활용된 모든 변수들이 왜도의 

절댓값 3이하, 첨도의 절댓값 10이하의 기준에 해당되어 분포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Kline, 

2011).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사를 분산팽창지수(VIF)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의 VIF가 10이하로 나타났으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크게 문제가 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권세혁, 2008).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평균은 7차, 8차, 9차로 갈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정도는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을 나타냈고, 고정신념의 평균은 보통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열의 및 사기는 평균적으로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이 느끼는 교사의 수업능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의 평균은 대략 600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 수준은 평균적으로 보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성별은 여자 50.1%, 남자 49.9%로 

구성되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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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VIF

학습무동기 7차 2.38 1.00 .54 -.24

학습무동기 8차 2.50 1.01 .41 -.33

학습무동기 9차 2.53 1.02 .34 -.47

자아존중감 7차 3.86 .72 -.44 .16 1.574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7차 3.76 .69 -.42 .87 1.530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7차 3.91 .79 -.54 .44 1.321

고정신념 7차 2.46 .83 .39 .22 1.229

교사와의 관계 7차 3.68 .87 -.26 -.18 1.626

교사의 열의 및 사기 7차 3.64 .83 -.41 .47 1.436

교사의 수업능력(국어) 7차 4.15 .85 -.95 .72 1.566

교사의 수업능력(영어) 7차 4.09 .84 -.81 .48 1.622

교사의 수업능력(수학) 7차 4.11 .86 -.90 .71 1.614

가구소득 7차 6.07 2.32 .48 -.22 1.052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 7차 3.11 .80 -.45 -.28 1.010

성별 7차 1.209

변수 범주 빈도(명) % 왜도 첨도 　

성별 2차 여 2,376 50.1
.003 -2.001

남 2,368 49.9

N 4.744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 3

변수간 상관관계

1=학습무동기 7차, 2=학습무동기 8차, 3=학습무동기 9차, 4=자아존중감, 5=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6=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7=고정신념, 8=교사와의 관계, 9=교사의 열의 및 사기, 10=교사의 수업능력(국어), 11=교사의 수업능력(영어), 12=교사의 

수업능력(수학), 13=성별, 14=가구소득, 15=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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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성장모형 분석

1) 무조건 모형

본 연구에서는 1년 단위로 3개 시점에서 측정된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서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을 설정한 후 두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시간에 따른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선형모형은 시간에 따라 학습무동기가 일정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각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비선형모형(NFI=.952, TLI=.977, 

CFI=.954)과 선형모형의 모형적합도(NFI=.994, TLI=.994, CFI=.994)는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나 두 모형 모두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6). 하지만 모든 중분적합도 

지수(NFI, TLI, CFI)에서 선형모형이 비선형모형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므로 선형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간명화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AIC 값을 비교할 

때, 무변화모형(AIC=192.183)에 비해 선형모형(AIC=36.622)의 AIC 값이 낮으므로 선형모형

이 더 우수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변화궤적을 선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초기치(intercept)와 

변화율(slope)의 평균은 표 5와 같다. 학습무동기 초기치의 평균은 2.397(p＜.001)로, 학습

무동기 변화율의 평균은 .143(p＜.001)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평균은 

2.397이며, 1년 지날 때마다 .143씩 일정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모형 x df NFI TLI CFI AIC

무변화 186.183*** 6 .952 .977 .954 192.183

선형 24.622*** 3 .994 .994 .994 36.622

표 4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 비교

***p＜.001

초기치 변화율

평균 2.397*** .143***

표 5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선형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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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변수들과 교사 관련 요인들이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건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의 모형적합도는 (13)=49.256, NFI는 .997, TLI는 .983, CFI는 

.998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 초기치가 낮은 반면(β=-.225, p＜.001), 

학습무동기의 변화율(β=.054, p＜.001)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의 초기 평균값이 낮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습무동기의 증가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 초기치는 낮았다(β=-.13, 

p＜.001). 고정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 초기치는 높은 반면(β=.25, p＜.001), 학습

무동기의 변화율은 낮게 나타났다(β=-.048, p＜.001). 이러한 결과는 고정신념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의 초기 평균값이 높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습무동기의 증가율이 더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β=-.124, p＜.001), 교사의 열의 및 사기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β=-.095, p＜.001) 학습무동기의 초기치가 낮았다. 수학 과목에 대한 교사의 수업능력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학습무동기의 초기치가 낮은 반면(β=-.074, p＜.001), 학습무동기의 변

화율은 높았다(β=.031, p＜.01). 이러한 결과는 수학 과목에 대한 교사의 수업능력이 좋다고 

느낄수록 학습무동기의 초기 평균값이 낮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습무동기의 증가율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인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학습무동기 초기치가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β= 

.052, p＜.05).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 변화율이 증가하였는데(β=.007, p＜.05),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습무동기의 증가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가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학습무동기 초기치가 낮았다(β=-.081, p＜.001).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자아존중감 → 학습무동기 초기치 -.225*** .021 -.203

자아존중감 → 학습무동기 변화율 .054*** .013 .128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 학습무동기 초기치 -.130*** .022 -.111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 학습무동기 변화율 .019 .013 .043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 학습무동기 초기치 .031 .017 .031

표 6

고등학생 학습무동기의 조건모형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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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모형적합도:  (13)=49.256, NFI=.997, TLI=.983, CFI=.998.

V.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변화와 자기개념 및 교사 관련 요인들이 학습무동기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조건모형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는 매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무동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들을 지지한다(장희선, 2021; 이은

경, 곽현, 2017).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

의 학습 주도성과 선택권이 줄어들고, 학습 난이도와 경쟁이 심해지면서 좌절과 자신의 역량

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누적되어 학습 동기가 감소할 수 있다(봉미미 외, 2008).

조건모형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의 초기치가 낮은 반면, 시간의 흐름

에 따른 학습무동기의 증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 학습무동기 변화율 -.006 .011 -.016

고정신념 → 학습무동기 초기치 .250*** .016 .258

고정신념 → 학습무동기 변화율 -.048*** .010 -.128

교사와의 관계 → 학습무동기 초기치 -.124*** .018 -.134

교사와의 관계 → 학습무동기 변화율 .018 .011 .051

교사의 열의 및 사기 → 학습무동기 초기치 -.095*** .017 -.098

교사의 열의 및 사기 → 학습무동기 변화율 .006 .011 .015

교사의 수업능력(국어) → 학습무동기 초기치 -.016 .018 -.017

교사의 수업능력(국어) → 학습무동기 변화율 -.016 .011 -.045

교사의 수업능력(영어) → 학습무동기 초기치 -.031 .018 -.033

교사의 수업능력(영어) → 학습무동기 변화율 -.009 .011 -.025

교사의 수업능력(수학) → 학습무동기 초기치 -.074*** .018 -.079

교사의 수업능력(수학) → 학습무동기 변화율 .031** .011 .087

성별 → 학습무동기 초기치 .052* .025 .032

성별 → 학습무동기 변화율 .023 .015 .038

가구소득 → 학습무동기 초기치 -.005 .005 -.015

가구소득 → 학습무동기 변화율 .007* .003 .052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 → 학습무동기 초기치 -.081*** .016 -.081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 → 학습무동기 변화율 .002 .010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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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무동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를 일부 지지한다(유계환, 최연, 2020). 하지

만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효과가 고등학교 초기에는 크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등학교 입학 초기에는 새로운 환경과 학업 부담 등으

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2002)에 따르면, 

학습동기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될 때 유지된다. 고등학교 

입학 초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유능감이 높아, 학습 

실패나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학습동기를 유지하기 쉽다(권다영, 2023).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입시 경쟁, 성적 압박, 진로 불확실성 등 외적 통제가 강화되면, 학생의 자율성

이 고등학교 초기에 비해 더 많이 제약받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심리적 자원

인 자아존중감만으로는 학습동기 저하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이은경, 곽현, 2017). 자아존

중감이 높은 학생이라도 장기간 높은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면 자기 조절 자원이 소진되어 

점차 학습에 대한 회의감이나 무기력감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심리적 소진 현상이 시간의 흐름

에 따른 학습무동기의 증가율을 높일 수 있다(Purwanti et al., 2022).

이러한 결과를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높은 학생에 비해 학습무동기의 초기값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무동기가 더 느리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이미 학습무동기의 초기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후 증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또한 학습무동기가 만성적으로 형성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적 환경 변화(입시 경쟁, 성적 압박, 진로 불확실성)에도 둔감하게 

반응하여 학습무동기 변화율이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의 초기치는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이해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여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을 지닌다. 이러한 능력은 학습 과정에서의 실패나 흥미 저하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또한 자기결정성이론에서 

말하는 동기 촉진 요인인 자율성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Deci & Ryan, 2002), 학습자로

서의 자기이해가 높은 학생은 학습 과정에서 무동기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의 초기치가 높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습무동기의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에 따르면, 

개인의 학습동기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결과기대(outcome expectancy)에 의해 결

정된다. 고정신념을 가진 학습자는 지능이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학습 

실패를 자신의 한계로 귀인하여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습 행동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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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긍정적 기대가 약화되고, 노력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 학습무동기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정신념의 효과가 고등학교 초기에 강하게 나타났다가 시간이 흐르

면서 차츰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정신념을 가진 학생이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중･후기로 갈수록 대입시험이 임박해지면서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에 

대한 압박과 개입이 증가하고, 학습에 매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고정신념을 가진 학생이라도 

학습에 대한 동기가 초기에 비해 증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정신념이 낮은 학생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 고정신념이 낮은 학생은 높은 

학생에 비해 학습무동기의 초기값이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무동기가 더 빠르게 증가한

다고 할 수 있다. 고정신념이 낮은 학생은 이미 학습무동기의 초기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후 

증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고정신념이 낮은 학생, 즉, 성장신념이 높은 학생은 

고등학교 초기에는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시 경쟁과 성적 중심의 평가 환경 속에서자신의 기대와 실제 성과 간의 

괴리를 경험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신념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성장신념이 높은 학생은 장기간 지속적인 자기조절과 노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학업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에 따른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정신념이 낮은 학생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무동기가  고정

신념이 높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사 관련 요인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습무동기의 초기치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좋은 관계가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김남희, 김종백, 2011; 김주영, 김아영, 2014).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2002)에 따르면, 학습자의 동기는 자율성(autonomy), 유능성

(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기본 심리욕구 충족에 의해 증진된다. 교사와의 긍정

적인 관계는 학생이 교사로부터 존중과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여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며, 학습과정에서의 피드백과 격려를 통해 유능성 욕구 역시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학생의 학습무동기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열의 및 사기가 높을수록 학습무동기의 초기치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열정적이고 사기가 높은 교사는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희숙, 정재영, 2011). 또한 사기가 높은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학생에게 

정서적･학습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은 자신이 학습과정에서 소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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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존중받는다고 느껴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다(지은림 외, 2003). 

따라서 교사의 높은 열의 및 사기는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에서 말하는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높이고,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2002)에서 말하는 학생의 관계

성과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학생의 학습무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과목에 대한 교사의 수업능력을 좋게 인식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습무동기의 초기치가 낮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습무동기의 증가율은 

높게 나타났다.  수학은 난이도가 높고 추상적인 개념이 많은 과목이어서 교사의 설명이 학생

들이 학습내용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2002)의 관점에서 볼 때, 수업능력이 높은 교사는 복잡한 수학 개념을 학생 수준에 맞게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명확한 피드백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과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유능성(competence)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욕구

의 충족은 학습동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학습무동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교사의 높은 수업능력은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에서 말하는 학습자

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강화할 수 있다. 명확하고 구조화된 설명, 적절한 피드백은 

학생이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고, 수학에 대한 회피 대신 도전을 촉진할 

수 있다(김재선, 2015). 이러한 과정은 학습 행동에 대한 긍정적 결과기대를 높여 학습무동기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약화된 것은 교사의 높은 수업능력이 초기에는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유능성 인식을 강하게 자극하지만, 반복적 노출로 인해 그 자극이 일상

화되고, 점차 학생의 내재적 동기로 완전히 내면화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Kane & 

Staiger, 2008). 또한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념이 더 추상적이고 복잡해져서 학습자의 

인지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능력이 좋더라도 학생의 수학에 대한 학습 부담과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 무동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교사의 수업능력을 

낮게 인식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 교사의 수업능력을 높게 인식하는 학생에 비해 

학습무동기의 초기값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무동기가 더 느리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수업능력을 낮게 인식하는 학생들은 이미 학습무동기의 초기 수준이 높기 때문

에 이후 증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또한 학습무동기가 만성적으로 형성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적, 외적 환경 변화(수학 난이도 증가, 학습 부담, 실패 경험 등)에도 

둔감하게 반응하여 학습무동기 변화율이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변수인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습무동기 초기치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학교 수업은 수시 입시 준비를 위한 수행평가, 과제 제출, 발표, 내신시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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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등 학생의 성실한 수업 준비와 참여를 요구한다. 이러한 학습활동에 여학생이 남학

생에 비해 더 잘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부종합평가와 같은 현행 입시제도와 그에 따른 

학교 수업 및 활동 참여 방식이 여학생에게 더 적합하기 때문에 학습무동기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김종렬, 2014).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습무동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통제가 강하고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경향

이 있다(최동준, 2021). 이러한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습이 자기주도적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압력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자발적 학습동기는 아이가 성장할수록 

약화될 수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에 대한 부담과 성적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면서 

학습무동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공부 이외의 다른 진로를 선택할 경우 가정에서 지원해 줄 여력이 됨을 인지하여 학습

에 대한 동기가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에 비해 더 쉽게 저하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기보다 학습의 이유

와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자녀가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김다인, 안도희, 2019). 이는 자녀가 학습을 억지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선택으로 인식하게 하여 학습의 자기결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학습에 대한 자기결정성이 높아지면, 학습 활동에 내재적 동기가 생기고 학습무동기는 자연스

럽게 감소할 것이다(Deci & Ryan, 1985).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감소를 위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수의 연구에서 건강교실프로그램(유산소운동, 근력운동, 스트레칭 등), 

긍정심리치료1) , 문화활동(영화관람, 콘서트, 문학작품 읽기, 미술전람회, 학교방송반, 스포

츠 활동 등) 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영 

외, 2012; 장맹배, 2000; 정지현, 손정락, 2014).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학교 창체시간

이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고등학생들에게 참여하게 한다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

되고 학습무동기가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감소를 위하여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은 전통적인 

1)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줄이기 위해 부정적 사고를 제거하는 것보다 긍정적 정서와 경험을 늘리는 것이 더 지속적이고 

예방적인 효과를 낸다고 보는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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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중심 수업과 달리, 학습자가 수업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흥미, 수준, 학습 방식에 따라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수업 방식이다(박태수, 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생이 

학습 주제나 과제 수행 방식, 발표 방법 등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탐색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선택의 경험은 학습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자각하게 만들어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다. 또한 교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참여와 사고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개별적인 피드백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학습무동기 감소를 위해서는 고정신념의 반대개념인 성장신념을 촉진할 수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일정한 회기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성장신념을 촉진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된 성장마인드셋 코칭 프로그램이 학습목표지향성과 성장신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진, 한천우, 2024; 이정아, 탁진국, 2018).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이에 고등학생을 위한 성장

신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등학생의 성장신념 향상 

및 학습무동기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 먼저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감소를 위해서는 교사와의 좋은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현실의 교육 현장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므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수 전략과 방법에 집중하게 되며, 학생 개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학생들은 각기 다른 배경, 생각, 태도, 상황을 지니고 있어 일률적인 방식으로는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생각과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과 경험

을 이해하는 공감적 태도 하에 학생 개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김남희, 김종백, 2011; 지은림 외, 2003). 이를 위해 교사는 공감 소통, 학생 이해, 

상담 기술 등 교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감소를 위해서는 교사의 사기 및 열의가 고취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학교장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나 상명하복의 위계적이고 보수적인 교직 문

화가 교사의 소진을 야기하고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주, 

2017). 따라서 학교 조직 운영 측면에서 교사의 사기 및 열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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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로 보고 배우며 협력하고 성장을 응원하는 학습 조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교사들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에 대한 열정을 자극한다면 교사의 열의 

및 사기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하정 외, 2022).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감소를 위해서는 수학 과목에 대한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난이도 높은 수학 개념이나 사고력 기반 문항 

해설법, 수능･내신 연계 교육 등 고등수학 중심의 심화 연수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김남희, 2014; 이다겸 외, 2024). 또한 수업역량이 뛰어난 교사들을 중심으로 수학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필요시 타 교사의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워크샵이나 연수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김남희, 2014).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무동기 변화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고정신념과 교사 관련 요인들이 학습무동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

하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의 고등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에는 전국의 고등학생에게서 추출된 표본으로 고등학생의 학습무동기

를 분석해보기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는 학생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열의 및 사기, 교사의 수업능력과 같은 교사 관련 

변수들은 학생의 주관적 의견을 바탕으로 측정되어 응답의 편향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러한 변수들을 측정할 때 학생의 자기보고 자료뿐만 

아니라, 교사나 동료 및 상급자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거나 학교행정자료나 인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한 교사의 전문성이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습무동기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여 독립변수를 시간 

불변 변수로 가정하고 종속변수인 학습무동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Bollen & 

Curran, 2005). 향후 연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독립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 가변 공변량을 포함한 잠재성장모형(LGM with Time-Varying 

Covariates)을 활용함으로써 독립변수의 변화가 학습무동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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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self-esteem, 

self-awareness, fixed mindset, and teacher-related factors on 

changes in academic amotiv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Yu Seunghee*

In Korea, the number of students lacking learning motivation is increasing, with this 

phenomenon being more pronounced during high school years. If learning motivation 

weakens during high school—a period characterized by heavy academic demands and 

numerous tasks related to career preparation and exploration—various problems may arise 

in educational settings, such as academic underachievement, learning disengagement, and 

failure in career and college pathway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motivation to examine its changes over time and longitudinally 

analyzes the effects of self-esteem, self-awareness, fixed mindset, and teacher-related 

factors on changes in academic amotivation. We used data from the 7th (2018) to 9th 

(2020) waves of the Elementary School Panel of the Gyeonggi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4,744 high school students who responded to all three waves 

corresponding to 10th (2018), 11th, and 12th grades (2020). A Latent Growth Model (LGM) 

was employed for data analysis. The unconditional LGM revealed that students’ academic 

amotivation steadily increased over time. The conditional LGM analysis showed that higher 

self-esteem was associated with lower initial levels of academic amotivation but with a 

steeper rate of increase over time. Higher levels of self-awareness as a learner were 

associated with lower initial amotivation. Conversely, students with a higher level of fixed 

mindset exhibited higher initial levels of amotivation but a slower rate of increase over 

time. Among teacher-related factors, better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nd higher 

teacher enthusiasm and morale were linked to lower initial levels of academic amotivation. 

While higher instructional competence of math teachers was associated with lower initial 

amotivation, it was also linked to a higher growth rate over time. 

Key Words: academic amotivation,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self-awareness, fixed mindset,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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